
한국, 중국보다 경쟁력“열세"
9 5년 대일본 화학제품 수출 약세 지속 … 중국·미국 초강세 유지

일본의 화학제품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품목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중국도 우리보

다 훨씬 많은 품목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3개품목도 대부분 일본의 수입규모가 작아 사실상 일본의

화학제품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95년 일본의 수입규모가 5 0 0만달러를 넘고 수입신장률이 3 0 %이상인 화학제품

중 한국은 자일렌, 초산 및 초산염, 플래스틱제 가정용품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일렌은 일본의 수입액이 3 5 4 0만달러로 한국이 1위 공급국이기는 하나 점유율이 3 8 . 4 %로 중국

(33.3%), 인도네시아( 2 7 . 9 % )와 각축을 벌이고 있어 확실하게 경쟁력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

초산염(일본수입 3 8 0 0만달러)은 한국이 5 1 . 0 %를 점유,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미국

(31.4%), 대만( 5 . 8 % )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플래스틱제 가정용품( 1억8 5 0 0만달러) 중 한국은 수입규모가 2 3 0 0만달러에 불과한 위생용품에서

2 8 . 8 %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입규모가 1억6 1 0 0만달러인 식탁 및 부엌용품에서는 중국(28.3%), 대만(21.9%), 말레이시아

(12.5%) 보다 뒤져 상위공급국에서 탈락했다.

한국이 2위를 차지한 D M T ( 3 9 3 8만달러)는 미국이 9 6 . 3 %나 차지해 시장을 완전 석권한 가운데 한국

의 점유율이 3 . 7 %에 그치고 있다.

아크릴판( 2 3 3 2만달러)은 한국( 3 3 . 8 % )이 미국(34.4%), 대만( 2 6 . 7 % )과 팽팽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한국은 탄소, 스탬프용 호일, 비누 및 계면활성제, 프로필렌판, 플래스틱제 바닥깔개 5개품목

에서 3위를 확보했다.

일본의 수입규모가 5 2 2 8만달러인 탄소는 미국이 2 9 . 2 %로 1위를 점유한 가운데 타이의 2 3 . 7 %에 이어

한국이 1 4 . 5 %를 차지하고 있다.

스탬프용 호일은 수입규모가 7 2 6만달러에 불과한 가운데 독일( 6 0 . 3 % )이 확고한 경쟁력 우위를 점유

하고 있고 미국이 22.7%, 한국은 7.6% 점유에 그치고 있다.

수입규모가 비교적 큰 비누 및 계면활성제( 3억2 6 9 0만달러)는 미국이 3 3 . 1 %를 확보했고 중국과 한국

이 11.5% 및 1 1 . 0 %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프로필렌판( 6 6 1 6만달러)은 대만(28.6%), 미국(27.8%), 한국( 2 5 . 4 % )이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을 분할

하고 있다.

플래스틱제 바닥깔개( 4 6 9 9만달러)는 미국이 2 3 . 0 %를 점유하고 있고 대만(19.9%), 한국( 1 2 . 9 % )이 뒤

쫓고 있다.

이에비해 중국은 일본의 수입규모가 5억3 7 6 6만달러에 달하는 무기염·금속산화물에서 2 6 . 6 %로 1위

를 점유한 것을 비롯 희토류금속 1억3 3 2 9만달러(49.4%), P-X 3298만달러(35.7%), 옥소금속산염8 8 1 5

만달러(75.5%), 시트르산 3 5 0 9만달러(59.5%), 화장비누 7 5 9 2만달러(47.6%), 플래스틱제 가정용품 1억

8 5 1 7만달러(25.9%), 플래스틱제 실내장식품 3 4 4 4만달러(54.5%), 운반포장용품 3억8 1 1 2만달러( 2 5 . 3 % )

등 9개품목이나 1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1 3개품목에서 2, 3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확보, 화학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상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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